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

고 있는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

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직

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서면

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09년 10월 “한남제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주변 393,729m²(약12만평, 조합원 3,880명)의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관리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가 협의된 건축

최고 높이보다 축소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심의를 보류

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이 건축심의 재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는 당초 촉진계획결정고시로 건축 최고 높이를 118m로

결정하였으나 서울시 행정편의에 의한 기준변경으로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여, 당초의 계획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의 사업

성을 저하시켰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장애를 만들었으며,

더욱이, 서울시는 장기간 7차례의 건축자문과 건축심의에도 결

정을 내지 못한 상태로 기한 없이 심의를 보류시켰고, 한남지구

전체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3,880명의 한남3구

역 조합원은,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건축

물 노후로, 불편한 생활의 고통이 극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아 공공의

기준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나, 서울시의 사업 진행단계를 무시한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이, 수많은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청원을 제출한 주택재개발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마

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 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

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